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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열려
-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성과평가 및 재도약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7.10.(수)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강원, 충북, 경기, 광주,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날」은 지난 해(’23.12.21)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03.7.1)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20여 년의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장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경자구역의 발전에 힘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임직원 

18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인천 경자청 성별희 주무관은 올해 12월 개소 예정인「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담당하며 경자구역인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였고, 충북 경자청 김영민 주무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을 통해 충북 경자구역 내 바이오헬스 기업에 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등 충북 경자구역의 청년 인재 유입에 기여하였다.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 중ž저소득국 바이오 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부대행사로는 경자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업무 실무

교육과 인천 글로벌 캠퍼스(IGC) 등 인천 경자청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경자청은 지난 20여 년간 

경자구역을 「갯벌에서 마천루로 둘러싸인 첨단도시」로 발전시켜 왔지만 

경자구역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경자구역의 목적인 

외투유치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혁신과 입주기

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등으로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

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4610)

정책기획팀 담당자 주무관 황대영 (044-203-4617)



참고참고  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 행사 개요

□ 목적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03.7.1일)을 기념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

 ㅇ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로 투자유치, 
개발업무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추진 등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4.7.10.(수) 14:00
 ㅇ 장 소 :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ㅇ 참석자 : 산업기반실장, 경제자유구역청임직원, 유관기관관계자등 170여명

□ 세부내용

시간 주요내용 비고
 ￭ 경제자유구역의날 기념행사
 14:00 ▪ 개회

14:00~14:10 ▪ 유공자 포상 및 기념촬영
14:10~14:15 ▪ 축사 산업기반실장

14:15~14:20 ▪ 환영사 인천경자청장

14:20~14:30 ▪ 참석자 기념촬영
 ￭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실무자 전문역량 강화교육)

14:30∼15:00 ▪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세스의 이해
15:00∼15:30 ▪ 도시개발사업 실무
15:30~15:40 ▪ 휴 식

15:40∼16:10 ▪ 바이오헬스
16:10∼16:40 ▪ 미래모빌리티
16:40~16:50 ▪ 휴 식

16:50∼17:20 ▪ 소재부품(반도체)
17:20~18:30 ▪ 교양강의


